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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개요

1. 본인 및 책 소개 2. 각자 활동 후 발표 3. 전체 소감 & 마무리
온라인으로 처음 만나는 아이들,

조금은 쑥쓰럽지만 자기소개부터

시작하며 분위기를 풀어요.

책을 읽고 느낀점과 배운점, 엄마와

함께 한 활동지를 발표했어요.

활동과 모임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며

마무리했어요. 

1.진행 방식 : ZOOM온라인 모임

2.활동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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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서연이 후기

윤서(10살)
이자의 뜻과 환율의 뜻을 알게되었어요. 환율은 매일 매일 바

뀌어서 환율이 낮을때 미국으로 여행가보고 싶어요. 

경제 핏줄 화폐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물물교환부터 물품화

폐, 금속화폐에서 지폐까지 변화하는 과정을 알게되었어요! 

서연(9살)
물물 교환을 하는 이야기를 보고 집에 있는 책과 연계독서를

해보았어요. 참 똑똑한 사회씨 책에 있는 “은행에 간 놀부와

흥부” 책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고 담보를

파는걸 알게되었어요. 열심히 저축하고 기업에 투자하는걸

배웠는데 엄마가 미국주식을 하고 있어서 더 관심 가져야겠

어요!  





돈이 생기기 전 물물교환을 하던때는 불편했을것같아요. 

서로 원하는게 다르고 소 한마리와 쥐 한마리를 교환하는건

안될것같아요. 통화는 전화통화할때 통화만 있는줄 알았는데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것과 없는 것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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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윤이 후기

아윤(7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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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이 후기

채영(7살)

저축과 기부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나라마다 쓰는 돈이 다르

다는 것과 물건을 언제 어디서 사는지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변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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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정원이 후기

강희(7살)
나라별로 돈 모양이 다르고 기호도 다르다는 게 재미있었요.

활동지가 다 떨어져서 직접 카드를 만들어서 놀았어요. 엄마

랑 환율을 적는 사이에도 가격이 바뀌어서 신기했고, 매일매

일 확인해보고 싶어졌어요.

정원(6살)
화면으로 누나들 얼굴이랑 목소리를 들으니 재미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랑 야채가 얼마인지 직접 찾아볼 수 있

어서 좋았어요. 이제 마트에 가면 사과나 당근 가격을 확인해

보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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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와 함께 줌으로 참여한 첫 독서 금융교육 모임이었습니다.

책 속 이야기와 활동지를 통해 ‘돈’이 단순히 쓰고 버리는 종이가 아니라, 

시대마다 다른 의미와 약속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활동지를 다 쓰고도 카드를 더 만들어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호기심이 이렇게 학습으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평소에 장난감 가격만 궁금해하던 아이가 과일과 야채 값까지 살펴보는 걸 보며 

생활 속에서 경제 감각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부모인 저에게도 이번 시간은 ‘돈의 가치’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아이에게 

어떤 시선을 심어줄까’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상의 이유로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다음 모임은 

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오프라인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모임을 통해 아이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첫번째 모임을 마치며


